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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육류업자 뇌물수수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도 책임 물어야 

 

1.​ 오늘(12/29) 검찰이 부동산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2015년 당시 검찰의 감싸기 논란 속에 

무혐의 처분되었던 혐의가 6년만에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윤우진 비호의 

배후로 의심되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윤대진 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핑계로 

하여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재현한 것이다.  

2.​ 이번에 기소된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 모씨로부터 뇌물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당시 경찰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검찰에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이 잇따라 검찰에서 거부되고, 그 틈을 타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다.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돌아와 국세청이 자신에게 내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해 승소하고, 직무에 복귀해 서장직을 정년퇴직했다. 이 모든 일은 검찰이 제 때 윤 

전 서장의 혐의를 수사 및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3.​ 검찰이 윤우진을 비호한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대진 

검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윤 전 서장의 해외 도피 

직전까지 그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 도피해 인터폴에 

의해 송환까지 되었던 윤우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외 

도피 직전 윤 전 서장이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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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사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윤석열 후보자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이남석 변호사 소개 논란도 이렇다할 수사 없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4.​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후보자와 현직 고위 검사가 의혹의 대상자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핑계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놀랍거나 새삼스럽지는 않다. 

공수처가 도입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일부 독립되었음에도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6년만의 재수사를 통해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면, 당연히 과거 수사 당시에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태로 확인된 윤우진 비호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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